
구술자료 상세목록 (구술개요 포함)

사업명 <‘옛)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’>

사업개요

인천 미추홀구 학익동, 용현동 일대는 염전-공업지대-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

변화가 진행된 지역임. 이 중 1960-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

노동자 및 관리자, 인근 공장의 관계자, 지역주민, 소상공인, 관련 지역사회 인

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. 

구술자명 손경임 성 별 여성 출생연도 1948년

면담자 표기자 소 속 미추홀시민기록단 검독자

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면담지원 홍난희

면담 일시 2025 년  9 월 22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20분 

자료번호

구술 개요

구술자는 학산문화원에서 학익. 용현동 주변의 오래된 사진을 수집하는 기획행사

에 사진을 제출하게 된 기회로 구술에 참여하시게 됨. 동양화학 초창기 교환원으

로 근무했던 이력으로 구술을 해주셨는데 전화로 사전 면담 차 기본적인 정보를 

듣고 본 면담은 1회를 하기로 한 사전 계획대로 진행하였다. 60년 대 중반 동양

화학 소다회 공장이 준공도 되기전에 교환원 업무가 시작되었다. 동양화학은 사

내선이 100회선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컸었다. 6명이서 3교대하면서 일했고 동양

화학 주변의 풍광에 대해선 옥련동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 많은 이야기를 들을 

순 없었다.   

주요 색인어

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(비공개)

1. 시작 멘트 : 일시 및 연구진 소개. 

(00:00:05

∼

00:00:36)

- 인사

2. 개인 생애와 성장 과정

00:00:37

∼

00:13:00

- 48년생 경북 김천이 고향.

- 고향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어 이고 다니던 모습.

-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퇴근할 때 까지 기다리시고 아버지는 퇴근길

에 약주 드셨어도 조용히 집안으로 들어오셨음.

- 구술자가 고 1학년 때, 서울로 유학 온 남동생 밥해주러 서울에 

올라옴.

- 서울 살 때 교환원 자격을 취득함



3. 동양화학 교환원으로 취업하게 된 계기

- 친구의 소개로 동양화학 교환원으로 입사 함.

- 옥련동에 자취방을 얻어 버스비가 아까워 도보로 출퇴근 함.

00:13:01

~00:15:0

7

4. 고등학교 과정을 만학하게 된 배경
00;15:08

~00:20:2

4

- 고교 졸업을 못한 아쉬움이 커 72살에 성인학교인 남인천고등학교

에서 고교과정을 졸업함.

- 이력서에 고졸이라고 쓰게 되어 뿌듯했음.

5. 동양화학 입사와 교환원으로서 근무 경험

00;20:25

~00:40:0

1

- 68년 동양화학 준공식 전에 회사 정문 입구 쪽 다다미 방이 있는 

건물에서 근무함.

- 2조 3교대 근무.

- 사내 전화선이 100회선이 넘음.

-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 급여가 6800원이었음.

- 1공장은 소다회공장, 2공장은 피플란트 공장이라 불렀음.

6. 남편과 동양화학 사내 커플이 되다 00;40:02

~00:43:0

2

- 옥련동에서 자취할 때 남편을 만남.

7. 동양화학 근무 이야기?

00:43:03~

00:47:44

- .정문 입구에 매점 있었고 동양식당 있었음.

- 사무직 여직원은 20명 정도였음.

- 성과급 100% 있었고 새인천풀장에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, 생일에 

케이크 쿠폰 주면 지정업체 가서 받아옴.

8. 이회림 회장님과의 추억

00:47:45~

00:51:33

- 미금시에 있는 회장님 농장에 놀러가서 고기 구워먹고 함.

- 급여를 타면 가정에 쌀 사고 연탄 사라는 회장님의 말씀을 늘 들

었음. 

9. 교환원 퇴직과 소회 00:51:34~

00:53:01- 그 당시 교환원으로서 일한 점에 대해 자랑스럽고 좋았음.

10. 사내 결혼과 가족의 삶
00:53:02~

00:56:24
- 사내 커플 2호로 결혼하게 됨

11. 학익동, 용현동 일대의 변화 양상

00:56:25~

01:05:35

- 옥련동에서 회사까지 걸어가는 길에 바닷가였는데 맛살이 쏙쏙 올

라왔다 사라지는 풍경이 흥미로웠다.

- 신혼 시절에 아이 업고 옥련동에서 용현시장을 걸어다님.



- 회사의 환경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은 없고 연기 나던 것만 

기억 함.

12. 퇴직 이후의 삶

01:05:36~

01:09:10

- 퇴직, 결혼 후 전업 주부로 사는동안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은 

못 느껴 동양화학에 다녔던 남편의 급여가 적지 않았다.

- 남편은 68년도부터 96년도까지 근무함.

13. 현재 활동과 삶의 의미

01:09:11~

01:22:25

- 인하대 평생학습관, 시민대학, 이야기할머니 등 다양한 분야에서 

활동. 

- 현재 실버기자단으로 활동 중임.

- 동양화학 주변이 고층아파트로 대체되고 있는데 농산물 가꾸는 장

소로 바뀌면 좋겠다는 소견이 있으심.

-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가기 위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.

- 남편이 무일푼으로 고향에서 인천으로 옮겨 와서 아이들 대학 공

부 시키고 일가를 그만큼 일군 점은 동양화학에서 적지 않은 급여

덕택인 것 같다.

14. 남편과 둘째딸이 동양화학에서 근무했던 이야기

01:22:26~

01:52:22

- 남편은 68년도에 PVC공장에서 일하다가 소다회공장, 공무부서 기

계과로 옮기며 일하다 96년도에 퇴직. 이어서 동양화학사원아파트 

관리소장으로 일함.

- 기계과로 옮기면서는 학원다니며 기술을 배움.

- 송도고등학교에서 직원 체육대회 했던 기억.

- 재직 시 떠올려지는 동료, 상사 이야기.

- 둘째딸은 가족 찬스로 동양화학에 입사해 환경관리과에서 일한 경

험 있음.

-

공개여부 □ 전체 공개        □ 전체 비공개        □ 부분 공개

활용동의 □ 동의함           □ 동의 안 함         □ 조건부 동의 

특이사항

구술자와 전화로 사전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동양화학 근무 경험이 있었다는 것

을 알게 되어 남편 면담도 문의했으나 몸이 불편하여 성사되지 못했지만 아내인 구술자를 

통해 간접 구술을 들었다.


